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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 동 목 표
식영정의 한시를 해석해보고 현대의 감성에 비춰본다- .

식영정의 주인 임억령에 대해 알아본다- .

해 설 주 제 식영정의 시 문학과 임억령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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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시나리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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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

인사

및

주의사항

랩퍼 염따의 돈 콜미 전주가 흐른다 비트에 맞춰 몸을 두둠칫 움직여본다( . )

안녕하세요 자연환경해설사 아무개입니다, .

현재 앉아계신 곳은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니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

구요 혹시 해설 도중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십시오, !

전개

들으신 노래는 일만에 천만원을 번 한 래퍼의 히트곡입니다 가사 내용을 간3 6 .

단히 말하면 나 돈 많으니까 돈없으면 전화하지마 나 잘났어 정도가 됩니다, ‘ . !’ .

이렇게 현대 힙합 음악은 자신을 과시하는데 이를 허슬 이라고 합니다 속어죠‘ ’ . .

세기 조선에도 이런 허슬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지금 래퍼들의 차이점은16 .

무엇을 과시하느냐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닌 선비 정신 청렴하고 고고함 을 자. ‘ . ’

랑했죠.

그 외엔 유사점이 많습니다 거문고와 비파 장구를 이용해 비트를 만들고 한자. ,

어를 멜로디 없이 그 위에 얹었다는 점 또한 라임을 중시했다는 점. .

처음에 들려드린 노래도 돈콜미 금은콤비 롤리롤리 유사한 라임 속에 자기‘ , , ’

과시가 익살스럽게 녹아있습니다.

라임은 당시의 한시에선 압운이라 부르며 킬링 파트로 생각했습니다 이론보다.

먼저 시를 한 수 보여드리겠습니다.

시각 자료 보여주며( )

여기 보시면 구와 구의 끝 운이 반복되고 구와 구의 끝 글자가 같은 계통1 2 , 2 4

의 모음이죠 이런 게 압운입니다 특히 구와 구의 끝 글자는 반드시 유사한? . 2 4

발음이어야 한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음의 유사성에서 그치지.

않고 의미 또한 그럴듯해야 엄지척 인정을 받았습니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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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한시를 간단히 해석해드리자면 첫 행을 가리키며 교교 희고 깨끗한 모래, ( ) ,

가 있는데 둘째 행 가리키며 연연 그 위의 오리 또한 아주 아름답다 그러니( ) , .

그게 자신의 고고한 선비정신과 닮았다 라는 의미입니다, .

이 한시 또한 자신의 선비정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.

이렇게 자신을 깨끗하다고 과시하는 선비는 석천 임억령 호남에서 가장 핫한.

랩스타 중 하나였습니다 세에 급제해 금산군수로 일하던 중 동생이 을사사. 30

화에 연루되어 다른 선비 수십을 옥에 가두고 숨지게 하자 부끄러운 마음에 낙

향합니다 평생을 바쳐 얻은 관직도 선비정신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. .

이 선비정신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들이 임억령 외에도 있었는데 정철 고, ,

경명 김성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 넷을 이 지역 사람들은 네 명의 신선이라 부, .

르며 부러움 섞인 칭송을 했습니다.

그러다 년 제자이자 사위이면서 같은 크루인 김성원이 이 정자를 지어 임1560 ,

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년생인 억령이 세 되던 해였습니다 이곳이 지. 1496 64 .

어진 후 당대의 래퍼들 그러니까 문인들에겐 마치 쇼미더머니 경연장이 생긴,

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너도나도 창계천과 성산의 풍경을 시로 읊었고 그 중. 80

수의 시가 편액을 가리키며 이 위에 걸려있습니다( ) .

김성원이 임억령에게 이 정자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하자 억령은 장자 제물편' '

의 어리석은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림자를 피해 도망치려다 지쳐.

버린 사내에게 장자는 그림자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욕망도 그러한 것 그' , .

림자가 쉬어가는 식영세계가 아닌 이상 그저 응달로 들어갈 방법 뿐이니라 라.'

고 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김성원이 억령에게 물었습니다. .

그럼 제가 지은 이 정자가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응달인지요" ' ' ?"

억령은 답했습니다.

아무렴 응달을 넘어 그 그림자도 쉬었다가는 쉴 식 그림자 영 신선들도 쉬어" . , .

가는 식영세계가 바로 이곳이구나 라고 말입니다." .

마무리

인사

여러분들은 지금 년 전 호남의 가장 핫했던 래퍼들의 온 동네 선비들의 마500

음을 뒤흔들었던 무대 식영정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식영정의 경치를 보, .

며 저마다의 시를 읊어보는 건 어떨까요 비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? !!

PLAY~!!


